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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투기, 캐나다 정찰기 위협' 주장에…中 "합리적이고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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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근 중국 전투기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캐나다 정찰기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데 대해 캐나다

국방장관이 규탄하자 중국 국방부가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이 정례브리핑 중인 모습.

2023.10.1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최근 중국 전투기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캐나다 정찰기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데 대

해 캐나다 국방장관이 규탄하자 중국 국방부가 반발했다.

18일 중국 국방부는 우첸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최근 캐나다 공군 초계기 CP-140  오로라 1대가 중국 츠웨이위(센카쿠열

도에 포함된 섬으로 일본명은 다이쇼섬) 영공에 수차례 침입하고 중국 화동지역 연해 지역을 순찰했으며 대만해협에 진입해 정

찰하고 괴롭힘을 가했다”면서 “중국 공군은 자국 법과 국제 규정에 따라 식별 추적 및 감시를 진행했고, 경고 및 퇴각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조치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전문적이고 규범에 부합한다“면서 ”그러나 캐나다 측은 사실을

왜곡하며 이목을 현혹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캐나다 측의 행보는 중국 주권을 침해하고 중국 안보에 위협을 가한

것“이라면서 ”오해와 오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악랄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강력한 비난을 표하고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캐나다 측은 언행에 신중하고 일선부대에 대한 통제를 강

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발행위를 즉각 멈추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초계기 CP-140가 동중국해 공역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위반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중국 전투기 최소 2대가 방해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들은 캐나다 초계기 5m 이내까지 접근했고, 사각지대로 이동하거나 초계게 인근에서 여러

개의 조명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당시 초계기에 타고 있던 이안 허들스턴 캐나다 공군 소장은 “중국 전투기들이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캐나다 군용기의

비행을 차단했다”면서 “중국 측의 행보는 매우 공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도 "중국 측의 행동은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비난했다.

블레어 장관은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중국 측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

다.

중국은 2018년부터 대북제재를 감시하던 서방국 정찰기의 작전을 방해한 전례가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중국 전투기는 대

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캐나다 초계기에 접근해 압박을 가하고 진로를 방해한 바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 초계기가 중국 댜오위다오와 츠웨이위 영공을 침입해 중국의 주권

을 침해하고 중국 안보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측의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은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캐나다 측은 중국 문 앞에서 도발하지 말고 거

짓 소문 유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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